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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벽면을 아름답게 꾸민 타일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일링이란 같은 모양의 도형을 이

용하여 겹치지 않게 주어진 공간을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일링의 다른 이름으로는 테셀레이션, 쪽매맞춤, 쪽매붙임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일링 중에서도 특별히 반사를 이용한 타일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인 평면 (좀 더 정확하게는 유클리드 평면)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직선 

로 둘러싸인 삼각형 를 그려봅니다. 이 때 각각의 직선 ( )를 따라 반사 를 생각할 수 있

습니다. 즉, 평면 위에 한 점 가 주어져 있을 때, 는 직선 에 대하여 와 대칭이 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만들

어진 세 개의 반사 를 이용하면 삼각형 로부터 새로운 삼각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 

에 반사 을 적용하면 삼각형 와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를 얻게 됩니다. 이 때 반사 을 다시 적용

하면 원래의 삼각형 와 같은 삼각형이 됩니다. 하지만, 반사  대신 를 적용하면 와 한 꼭짓점 를 공유하는

삼각형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각형 의 에서의 각이 이면, 는 를 꼭짓점 를 중심으로 

만큼 회전해서 얻어진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각 가 의 형태를 가진다면 (단, 은 1보다 큰 자연수), 에 

과 를 적용하여 얻어낸 서로 다른 삼각형을 이용하여 꼭짓점  주변을 겹치지 않게 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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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각이 인 삼각형에 반사 과 를 적용하여
꼭짓점  주변을 덮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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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과  뿐만 아니라 반사 도 이용하면 또 다른 삼각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각형 가 가지는 각이

모두 의 형태를 가진다면, 삼각형 에 반사 , , 를 적용하여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삼각형을 얻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어진 삼각형으로 겹치지 않게 평면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면에 그릴 수 있

는 삼각형이 가지는 세 각의 합이 임을 알기에, 삼각형과 반사를 이용하여 타일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각이 

,  또는 인 삼각형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삼각형 외

에도 네 각이 모두 인 사각형의 반사를 이용하여 타일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각이  형태를

가지는 각형은 이 4보다 큰 경우 평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를 이용하여 평면의 타일링을 만들기 위한 다

각형으로는 앞의 언급한 삼각형 또는 사각형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 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유클리드 평면에서와 같이 반사를

이용하여 타일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란 순서를 가지는 개의 실수의 쌍을 모아놓

은 집합을 의미합니다.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다각형을 대신하여, 차원 공간에서는 차원 평면으로 둘러싸인

차원 다면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차원 평면을 따라 반사를 생각합니다. 다각형에서는 두 개

의 변이 꼭짓점에서 만날 때 두 변이 이루는 각이 있다면, 다면체에서는 두 개의 차원 면이 만나서 

차원 면을 이룰 때 그 사이의 이면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원 사면체는 총 여섯 개의 이면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 다면체의 이면각이 모두 의 형태를 가진다면, 유클리드 평면에서와 같이 다면체로부터 얻은

반사를 이용하여 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타일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유클리드 차원 다면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신 분이 콕세터  교수님이십니다 [1]. 따라서 이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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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의 형태를 가지는 차원 다면체를 우리는 콕세터 -다면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차원 유클리

드 공간의 정육면체는 유클리드 콕세터 -다면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을 닮은 2차원 구를 생각하고, 그 위에 삼각형 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구 위의 삼각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를 생각하기 위해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주어진 내적을 생각합니다. 즉, 두 개의 벡터 와 가 있을 때, 내적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벡터 중에서 자기 자신과 내적을 취했을 때의 값이 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구가 됩니다. 그럼, 과연 유

클리드 평면에서의 직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 위의 ‘직선’은 무엇일까요? 사실 원점을 지나는 2차원 평면과 구가 만

나는 점들을 모아 놓은 대원이 구 위의 ‘직선’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직선’으로부터 어떻게 반사를 얻을 수

있을까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구의 ‘직선’ 을 포함하는 원점을 지나는 2차원 평면을 라고 하면, ‘직선’ 로부터

얻게 되는 반사 은 평면 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반사를 구 위에 한정해서 보면 됩니다. 즉, 구 위의 한 점 을 반사하

여 얻어지는 점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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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콕세터 정육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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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평면 에 수직인 영벡터가 아닌 임의의 벡터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  위의 점 는 평면 에 있기 때

문에 와 수직입니다. 따라서 예상한 것과 같이 가 됩니다. 반면, 이므로, ‘직선’ 을 지구

의 적도라고 했을 때 북극점에 해당하는 벡터에 반사를 적용하면 남극점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 위의

두 개의 ‘직선’ 과 가 점 에서 만날 때 그 두 ‘직선’ 사이의 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직선’  위의 점 에

서의 접벡터 를 생각하고, 내적을 이용하여 접벡터가 이루는 각을 측정하면 두 ‘직선’ 사이의 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

에도 유클리드 평면에서와 같이 구 위에 ‘직선’ 세 개로 둘러싸인 삼각형을 생각하고, 특별히 삼각형이 가지는 각의 형

태가 이라면 반사를 이용하여 구 위의 타일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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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모든 이면각이  형태를 가지는 차원 구 위의 -단체로부터, 즉 구의 콕세터 -단체로부터 타

일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는 개의 차원 면을 가지는 차원 다면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는 평면에서의 삼각형을, -단체는 차원 공간의 사면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의 콕세터 -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답도 콕세터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1]. 재미있게도 유클리드 공간에서와 같이 구의 콕세

터 -단체는 모든 차원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클리드 콕세터 -다면체와는 다르게 구 위에 존재가능한 콕세터 -

다면체는 -단체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원 구에는 콕세터 삼각형만 존재할 뿐 콕세터 사각형, 오각형 등은 존

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의 콕세터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각의 합이 보다 크다는 사실로부터 구의 콕세터

삼각형을 모두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친숙하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쌍곡 공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차원 구를 만들 때와 비슷하게

2차원 쌍곡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내적을 이용하지 않고 3차원 공간에 로런

츠 내적을 정의합니다. 즉, 두 개의 벡터 와 가 있을 때, 로런츠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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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각이 인 삼각형을 이용한 2차원 구의 타일링[그림3] ( , , )90∘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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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벡터  중에서 자기 자신과 로런츠 내적을 취했을 때의 값이 이 되는 것을 모아 놓으면 두 개의 연결된 성분

을 가지는 쌍곡면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 첫 번째 좌표 이 양수인 것들만 모아놓으면 2차원 쌍곡 공간을 얻을 수 있

습니다. 쌍곡 공간에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구면에서처럼 쌍곡 공간에서의 ‘직선’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구에서의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2차원 평면과 구가 만나는 점들을 모아 놓은 대원이었던 것처럼, 쌍곡 공간에서의 ‘직

선’은 원점을 지나는 2차원 평면과 쌍곡 공간이 만나는 점들을 모아 놓은 곡선이 됩니다. 물론 공집합이 아닌 곡선들만

고려합니다.



 

그럼 이러한 쌍곡 공간의 ‘직선’ 로부터 반사 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구에서 반사를 만든 방법을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이 쌍곡 공간에서의 반사를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즉, ‘직선’ 에 대응하는 원점을 지나는 2차원

평면 가 있을 때, 평면 에 로런츠 수직인 영벡터가 아닌 벡터 를 생각합니다. 이 때, 쌍곡 공간 위의 한 점 를 반

사하여 얻어지는 점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곡 공간 위의 두 개의 ‘직선’ 과 가 한 점 에서 만날 때, 그 두 ‘직선’ 사이의 각은 로런츠 내적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앞에서와 같이 2차원 쌍곡 공간 위에 삼각형 가  형태의 각을 가진다면 즉 쌍곡 콕세터 삼

각형인 경우에, 반사를 이용하여 쌍곡 공간의 타일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쌍곡 공간에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 이외에도 쌍곡 콕세터 오각형, 육각형 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 4보다 크다면 모든 각이 

인 각형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2차원 쌍곡 공간에는 구 또는 유클리드 공간보다 더 다양한 타일링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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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 쌍곡 공간과 ‘직선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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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입니다! 아래의 왼쪽 그림은 세 각이 인 쌍곡 콕세터 삼각형으로부터, 오른쪽 그림은 세 각이 

인 쌍곡 콕세터 삼각형으로부터 얻은 2차원 쌍곡 공간의 타일링을 3차원 공간의 원점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또한 3차원 공간을 살펴보면 구에는 사면체, 유클리드 공간에는 사면체, 삼각기둥, 또는 정육면체 만이 존재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쌍곡 공간에는 다양한 콕세터 다면체가 존재합니다. 차원 쌍곡 공간에 존재 가능한 콕세터 -다면체는 어

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3]. 예를 들어 모든 각이 인 십이면체도 존재합니다!



( , , )45∘ 45∘ 45∘

( , , )36∘ 36∘ 36∘




 세 각이  또는 인 삼각형을 이용한 2차원 쌍곡 공간의 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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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입니다 [5]. 마지막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음의 질문을 던지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이 9와 29 사이

일 때 쌍곡 콕세터 -다면체가 존재하여 반사를 이용한 차원 쌍곡 공간의 타일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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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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